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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는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나섰다.

 

영주봉화지사는 지난 5월 20일, 본격적인 사과 수확의 초식이 되는 적과 시기를 맞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일원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
쳤다. 이번 활동은 영주농협과 협업하여 진행됐으며, 영주봉화지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적기 수확을 위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사과 적과 작업은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겨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정옥 영주봉화지사장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적기 농작업에 차질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
이 필요한 농촌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매년 농번기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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